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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2011년 종합편성 채널 등장과 함께 본격화된 국내 방송가의 시청률 경쟁은 출연자들의 공개 고백을 이끌

어내는 오락 토크쇼 증가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방송가의 이러한 토크쇼 유행 흐름을 

진단하여 시대상의 일면을 고찰하는 한편 대중적인 소통 형태와 구조를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

년을 기점으로 2014년 현재까지 국내에서 방영 중인 오락적인 토크쇼 26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현황을 

분석하고 장르 및 포맷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자기노출 위주의 토크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상파 TV가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장르 관점에서 보자면 버라이어티쇼보

다 단순한 토크 위주 프로그램이 우세했다. 포맷 측면에서는 스튜디오에서 주로 다수의 진행자와 다수의 

출연자 간 재미를 추구하는 소통 구조 속에서 신변잡기, 사적인 비밀, 가족 이야기에 대한 노출 소재가 주

를 이루고 있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추세는 TV 토크쇼에서의 자기노출이 출연자 개인을 넘어 그들 

가족과 일반 시청자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공 영역에서의 자기노출 및 자기노출 일반화 경향

을 확인시키는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파악된다.

 
■ 중심어 :∣토크쇼∣장르∣포맷∣자기노출∣

Abstract

The competitive circumstance among domestic TV stations caused by TV channels of 

comprehensive programming appearance in 2011 brought the rapid growth of talk show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agnose the talk shows trend from a self-disclosure perspective to 

consider a social aspect and communication structure in popular TV programs. 26 domestic TV 

talk shows from 2011 to 2014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o understand current state and grasp 

genres and formats. The results show that self-disclosure talk shows are increasing under the 

leading of terrestrial TV channels. The talk only type of talk show is superior in numbers 

compare to the variety type talk show includes such as game and quiz. The popular talk shows 

were produced inside studio mainly with fun seeking topics. Multi MCs and guests encountered 

many to many communication structure. The marked changes among self-disclosure talk shows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entertainers’ family members and ordinary people are emerging and 

it is a noteworthy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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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바야흐로 공개 고백이 범람하고 있다. 각 TV 채널에

서는 출연자의 과감하고도 수위 높은 고백이 담긴 토크

쇼가 인기다. 이처럼 출연자들의 자발적인 자기노출을 

위주로 하는 토크쇼는 2011년 종합편성 채널 등장과 함

께 시청률 싸움이 더욱 치열해진 방송가에서 가장 흔한 

프로그램 장르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TV 토크쇼가 

비교적 적은 제작비용을 투입해 안정적인 시청률을 올

릴 수 있는 ‘효자’ 프로그램 장르로 오랫동안 손꼽혀왔

다는 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현상은 결코 낯선 것이 아

니다. 실제로 그간 국내 방송계에서는 안전한 시청률 

보장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토크쇼가 개발되어 왔으며

[1] 자기노출을 위주로 하는 토크쇼가 그 가운데 하나

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장르란 어떤 확정된 

포맷이라기보다 늘 변화하고 적응해 가는 것이어서 경

쟁 행위가 가속화되면 장르 자체가 늘어나거나 각 장르

별로 그 안에서 차별화를 일으킨다[5]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토크’와 ‘쇼’의 합성어인 토크쇼는 방송 내용이 언어

가 중심이 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칭하는 용어로 쓰이

지만 ‘쇼’라는 말이 보여주는 대로 오락적 요소를 지닌

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9년 KBS TV의 <자니윤 

쇼>가 최초로 토크쇼 시대를 연 바 있다. 당시까지 초

대 손님이 등장하는 여타 토크 프로그램이 사회자의 정

중하고 예의 바른 질문을 바탕으로 하는 진행 방식을 

취했던 것과 달리, <자니윤 쇼>는 연예인 사회자와 출

연자 사이에 격의 없는 토크가 파격적이라는 평가와 함

께 대중의 커다란 관심과 인기를 모았다. 그로부터 25

년이 지나는 동안 토크쇼는 국내 방송계의 대표적인 오

락 프로그램 장르로 자리매김해왔으며, 다양한 포맷 변

화를 통해 시대 유행 흐름을 반영해왔다. 최근 우리나

라 방송은 이른바 ‘예능’으로 지칭되는 오락성 토크쇼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재미를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오락 프로그램은 출연자 입장에서 보자면 대중에게 친

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손쉬운 통로이기 때문에 비단 

연예인 뿐 아니라 정치인, 각계 전문가 및 사회 저명인

사에 이르기까지 오락 토크쇼 출연자의 폭과 영역이 크

게 확대되는 추세이며, 그 안에서의 자기노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통상 토크쇼는 한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반영하는 창

문 역할을 한다[45]. 토크쇼 진행자나 출연자, 그리고 

토크 주제는 그 시대에 가장 대중적 관심을 사로잡는 

인물이나 내용으로 채워진다. 토크쇼의 형식적 수단인 

포맷 역시 그 시대에 가장 잘 어필하는 형태를 보여주

기 마련이다. 이는 프로그램 장르가 곧 프로그램의 내

용과 형식(포맷)의 특성을 중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어

서 당시의 프로그램 유형이나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5]. 또한, 토크쇼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일컫는 ‘개인성의 문화적 기능[24]’

을 실현한다. 이러한 토크쇼의 문화적 기능은 한 사회 

내 구성원들이 공유할만한 적절한 의사소통 형태를 제

공하는 것이기도 하다[37]. 

본 연구는 토크쇼가 이 시대를 반영하는 중요한 방송 

장르로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 가능한 의사소통 방식

을 보여주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최근의 자기 노

출 위주 토크쇼 유행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엿보기 위함이다. 둘째,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고 있

는 의사소통 형태와 구조를 살피기 위함이다.

2. 연구 문제
TV토크쇼를 다룬 기존 연구의 상당 부분은 방송 현

업 종사자들의 석사 학위 논문이며, 특히 진행자와 관

련된 논의[4][10][13]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비해 

TV토크쇼에 대한 학계의 본격적인 관심은 부족한 편

이다. 그간 발표된 TV토크쇼 관련 연구는 크게 보아 프

로그램으로서 토크쇼 특성이나 기능에 대한 연구

[3][11]와 토크쇼 담화 및 담론에 대한 연구

[8][14][20][21], 그리고 진행자의 언어적 스타일에 대한 

연구[12]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기존 연구들은 토

크쇼를 주로 미시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자기노출’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최근

의 토크쇼 흐름을 정리하고 그 형태를 개관하려는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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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대인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중

요한 요소로 다루고 있는 자기노출 문제를 TV 매체가 

개입된 상황으로 확장하려는 탐색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갖고 수행할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국내 방송가의 자기노출 위주 오락 토크

쇼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자기노출 위주 오락 토크쇼 장르와 포맷

은 어떠한 소통 형태와 소통 구조를 담

고 있는가? 

Ⅱ. 이론적 논의

1. TV토크쇼와 자기노출(self-disclosure)
자기노출은 ‘자신의 정체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자

기 자신을 남에게 보여줌으로써 타인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34]되며, 주로 그간 대인커뮤

니케이션 상황과 관련해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대인과

정에서의 자기노출 기능을 밝히려는 연구[23], 심리적 

적응 또는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42], 자기노출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

[26][27][29] 등이 그것이다. 

자기노출의 기능은 표현적인 것과 전략적인 것으로 

나뉜다[46]. 표현적 기능은 노출행위 자체에서 오는 이

득이나 목표로서 감정의 정화와 자기 이해를 포함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을 받는 것[30][32]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전략적 기능은 노출의 외적인 결과로 얻어지

는 이득이나 목표로서, 수단적인 성질을 지니며 친밀감

과 지위에 대한 효과를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모습을 

원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인상을 관리하는 것[48], 사

회적 지지를 획득하고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것[35]과 

관련을 지닌다.

TV 시청 효과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청자

들이 TV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하나의 인간적 상호관

계를 갖는 것[33]이며, 기존 연구 결과들[38][40][43]은 

TV-시청자 간 상호작용이 마치 실생활에서의 대화처

럼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토크쇼 시청 행동

은 시청자 개개인이 토크쇼의 외부적 참여자가 되어 자

신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회와 밀접하게 상

호작용하고 있다는 감각을 갖는 과정[52]이기 때문에, 

토크쇼에서 이뤄지는 출연자의 자기노출은 실재하는 

사회적 관계가 아님에도 시청자에게 그와 유사한 경험

을 안겨주어 ‘의사 사회적계(parasocial relationship)' 를 

ㅌㅊㅋㅍ 드는 프로그램 장치가 될 수 있다.

이는 연예인의 적당한 자기노출이 시청자들에게 호

감 뿐 아니라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Wheeless와 

Grotz의 주장[51]과 맞닿아 있으며, Altman과 

Taylor[22]의 사회침투이론(social penetration theory)

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출연자가 TV토크쇼에서 자기

노출을 할수록 그들에 대한 시청자의 사회적 침투가 이

루어지고, 이로써 친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

적 공간에서 나누는 사적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는 토크

쇼는 면대면 대인관계에서의 대화와 같은 동일시 효과

를 발휘하여 시청자들에게 친밀감과 함께 정서적 위안

과 치료 기능을 제공한다[20]. 

2. TV토크쇼 장르 및 포맷
TV 프로그램을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하는 장르 연

구는 방송사, 시청자, 방송규제 기구, 학계, 방송관련 산

업 사이에 그 정의가 확실하지 않다[18]. 장르라는 개념 

자체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텍스트, 산업, 수용자 

사이에서 순환되는 지향점, 기대, 관습의 체계로서 동적

으로 변화하는 것[39]이기도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이

유는 연구자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 분류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비평과 공익성(편성의 다양성 분

석)을 목적으로 장르를 구분하는 연구를 주로 해왔다

[5][18][44][50]. 이러한 연구에서는 장르를 구분하고 유

형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르

(genre)와 유형(type)의 개념이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

기도 했고 장르와 포맷의 범주까지 모호한 설명으로 그

치는 경우가 있었다. 장르는 기본적으로 TV 프로그램

이 가지는 분절(segmentation)과 반복(repetition)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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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질적 특성에 따르는 것이지만 마치 하나의 코드처

럼, 시청자가 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재미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9]. 예컨대 개그 프로그램에서 재미와 웃음

을 기대하고, 뉴스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고 가늠하게 만드는 인식이 장르의 구분이 되는 것이다. 

한편 TV프로그램의 포맷은 개념적인 차원에서 성격

을 규명하기 보다는 프로그램의 재생산이라는 실용적

인 목적에서 주로 적용되는 용어이다[7]. 따라서 포맷은 

일관된 내용을 지닌 하나의 TV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단위를 뜻하는 분절로 설명이 된다[17]. 즉, 포맷은 제

작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

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며 시청자들은 매회 일관되게 

유지되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포맷을 파악할 수 있다

[6][25]. 장르와 포맷의 차이는 독창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장르는 다른 유사한 프로그램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독창적이지 않지만[17], 포맷은 새로운 형

태를 창출하지 않으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분명한 

경계선을 지닌 영역에 해당[49]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각각의 분절이 시공간을 초월해 다른 내용과 

주제로 반복되면서 각종 장르의 혼합이 나타나는 경우

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방송가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를 기점으로 오락프로그램에서의 혼합 장

르 경향이 유행하였다[11]. 이는 2000년대 초반 케이블

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포맷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리얼

리티 프로그램이 대거 등장하고 그것이 국내 오락 프로

그램 지형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과 관련이 깊다[19]. 

이처럼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오락프로그램 

장르와 포맷을 관련 연구자들은 따라잡기 힘든 실정이

다. 오락프로그램 포맷 및 장르에 대한 현행 국내 연구

는 변화하는 특성에 일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목을 

개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기노출 위주 토크

쇼에 대한 기존 연구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는 최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유목을 설정하고 연

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같은 소재라도 프로그램 장르별 고유한 공식과 관습

들은 시청자에게 차별화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혀져 온 만큼[31],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의 장르와 포맷

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프로그램 유형이나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토크쇼의 형식적 수단인 포맷을 연구하는 

것은 시대적 유행 흐름을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다고 본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프로그램 선정 및 유목 설정 
앞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설명했듯이 자기노출은 ‘자

신의 정체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자기 자신을 남에게 

보여줌으로써 타인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4]’이며, TV토크쇼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프로

그램 장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에서 방영되는 TV토크쇼 가운데 출연자 스스로 자신

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시청자와의 교감 

증대를 꾀하는 모든 오락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으로 삼

아 연구문제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분석 시기는 종합편

성 채널이 등장한 2011년 이후부터 2014년 봄 시즌으로 

정하였다. 종합편성 채널이 등장하면서 국내 방송 프로

그램의 양적 증대가 두드러졌고, 토크쇼 프로그램 역시 

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연구문제 1>을 위해 지상파 3개 채널(KBS, MBC, 

SBS)과 종합편성 4개 채널(JTBC, MBN, TV조선, 채

널A), 그리고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한 자기노출 위주 

오락 토크쇼 프로그램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케이

블 채널의 경우 오락 채널인 tvN을 중심 대상으로 삼았

으나, 오락 채널에서 방영됨에도 오락성 토크쇼가 아니

면 제외하였고, 오락 채널이 아니더라도 본 연구의 취

지에 맞는 자기노출 위주의 TV토크쇼가 편성 되어 있

으면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tvN의 <백지

연의 피플인사이드>가 제외되었고 온스타일의 <김지

윤의 달콤한 19>는 포함되었다. <연구문제 2>를 위해

서는 TV 오락프로그램의 포맷 구성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7], [18], [19]를 바탕으로 하되 본 연구 취지에 맞

게 변형하였다. 즉, 녹화가 이뤄지는 장소인 무대, 시청

자의 참여 정도 및 방법, 진행자와 출연자 숫자에 입각

한 소통구조, 사전에 작성한 원고 의존도 정도를 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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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조화 및 비구조화 구성 여부, 그리고 출연자의 토

크에 등장하는 소재인 노출 소재를 유목으로 설정하였

다. [표 1]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연구문제 2>에 대한 코딩 유목

장르
영역 ①토크쇼 ②토크버라이어티쇼
기능 ①단순재미 ②고민해결및상담 ③입장이해

④인물탐구 ⑤사회적이슈반영 

포맷

무대 ①스튜디오 ②현장 ③스튜디오+현장
④CG,가상스튜디오 ⑤기타

시청자참
여방식

①프로그램출연 ②프로그램직접참여 ③프로그램간
접참여 ④방청객참여 ⑤없음

소통구조
①진행자1+출연자1 ②진행자多+출연자1 ③진행자
多+출연자多 
④진행자多+가족 ⑤기타

내러티브
구조 ①구조화 된 구성 ②비구조화 된 구성

노출소재
①가족 관련 이야기 ②미래 목표에 관한 이야기 ③
힘들었던 이야기 ④연애 관련 이야기 
⑤사적 비밀 이야기 ⑥신변잡기 ⑦기타    

Ⅳ. 분석 결과 

1.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현황
<연구문제 1>을 위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상파 3개 방송사와 4개 종합편성 

채널, 그리고 2개 케이블TV에서 방영해온 오락적인 자

기노출 위주 토크쇼이다. 분석 결과 이 기간 동안 방영

된 토크쇼는 총 26편으로 집계되었다. 

우선 채널별로 보자면 지상파 TV에서 14편(KBS 5

편, MBC 4편, SBS 5편), 종합편성 TV에서 9편(JTBC 

2편, MBN 3편, 채널A 2편, TV 조선 2편), 케이블 TV

에서 3편(tvN 2편, 온스타일 1편)의 자기노출 위주 토

크쇼가 방영되었다. 지상파에서의 편성이 전체의 절반

(53.8%)을 넘는다.

시기별로 보자면 2011년에 방영된 자기노출 위주 토

크쇼는 11편이며 2012년 14편, 2013년 20편, 2014년 20

편으로 계속 늘고 있다. 분석 기간 중 신규 편성된 자기

노출 위주 토크쇼는 모두 15편(2012년 3편, 2013년 8편, 

2014년에 4편)이고 채널별로는 지상파 TV 4편(KBS 2

편, SBS 2편), 종합편성 TV 9편(JTBC 2편, MBN 3편, 

채널 A 2편, TV조선 2편), 케이블 TV 2편(tvN 1편, 온

스타일 1편)이다. 한편 이 가운데 중도 폐지된 프로그램

은 10편(KBS 2편, MBC 2편, SBS 3편, MBN 1편, 채널

A 1편, OnStyle 1편)이다. 연도별 및 채널별 토크쇼 현

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자기노출 위주 TV토크쇼 현황
방송사 2011 2012 2013 2014

지상파

KBS

해피투게더3
승승장구

안녕하세요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
맘마미아

MBC
놀러와

무릎팍도사
라디오스타
세바퀴

SBS

강심장
자기야
힐링캠프

고쇼
화신

종합편성

JTBC 유자식상팔자
마녀사냥

MBN
속풀이쇼 동치미

가족삼국지
대화가필
요해

채널A
웰컴투시월드

혼자사는
여자

TV조선 대찬인생
여우야

케이블
tvN 현장토크쇼택시

로맨스가 
더 필요해

온스타일 김지윤의 달콤한19
합계(방영 편 수) 11 14 20 20

1.1 지상파 TV의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현황  
분석 기간 동안 KBS가 방영한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는 <해피투게더>, <승승장구>, <안녕하세요>, <가족

의 품격 풀하우스>, <맘마미아>이다. 이 가운데 <승승

장구>(2010년 2월 ∼ 2013년 1월)와 <맘마미아>(2013

년 10월 ∼ 2104년 3월)를 제외한 3개 토크쇼가 현재까

지 계속 방영 중이다. <해피투게더>와 <안녕하세요>

의 경우 분석 기간 내내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면서 

KBS의 대표적인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로 자리매김하

였다. 

MBC의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역사는 긴 편이다. 분

석 대상인 <놀러와>(2004년 5월∼2012년 12월),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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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도사>(2007년 1월∼2013년 8월), <황금어장-라디오

스타>(2007년 5월∼), <세바퀴>(2009년 4월∼) 모두 

본 연구 분석 기간 훨씬 이전부터 방영되어온 장수 프

로그램에 속한다. 현재까지 방영 중인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는 <라디오스타>와 <세바퀴> 두 편이다. 

SBS에는 <강심장>, <자기야>, <힐링캠프>와 같이 

꾸준하게 방영되어온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가 있는가 

하면 <고쇼>(2012년 4월∼2012년 12월), <화신>(2013

년 2월∼ 2013년 10월)과 같이 방영한 지 채 1년도 안 

되어 폐지된 토크쇼도 있다. 현재까지 방영 중인 자기

노출 위주 토크쇼는 <자기야>와 <힐링캠프> 두 편이

다. 

1.2 종합편성 TV의 자기노출성 토크쇼 현황
2011년 말 개국한 종합편성 TV들은 2012년에 이르

러 본격적으로 토크쇼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종합편성 

TV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는 채

널A의 <웰컴투 시월드>(2012년 9월∼)이다. 이어 

MBN의 <속풀이쇼 동치미>(2012년 11월∼)가 등장하

였다. 2013년은 종합편성 TV에서 가장 많은 자기노출 

위주 TV 토크쇼가 생겨난 해였다. 1월에 TV조선의 

<대찬인생>이, 6월에 JTBC의 <유자식 상팔자>가, 8

월에 JTBC의 <마녀사냥>이, 그리고 11월에 MBN의 

<가족 삼국지>가 개인 또는 가족의 자기노출을 전면에 

내세우는 토크쇼를 표방하며 등장하였다.

채널별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방영 편수는 MBN이 

총 3편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 3개 채널은 각각 2편씩으

로 동일하다. 신설 이후 폐지된 프로그램으로는 <가족 

삼국지>와 <혼자 사는 여자>가 있다. 전체적으로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엿볼 수 있

다.

1.3 케이블 TV의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현황
분석 기간 중 케이블 TV에서 방영된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는 총 3편이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tvN의 <현장토크쇼 택시>이다. 2007년 9월 9일 첫 방

송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

다. tvN은 2014년 들어 또다른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인 

<로맨스가 더 필요해>를 신설, 방영 중이다. 이밖에 온

스타일 채널이 2013년부터 <김지윤의 달콤한 19>(2013

년 11월∼2014년 2월)를 방영하였다. 

 

2.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의 장르 및 포맷 현황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TV 오락

프로그램의 포맷 구성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

[7][18][19]를 바탕으로 하되 본 연구 취지에 맞게 변형

한 코딩 유목을 사용하여 토크쇼 장르를 영역과 기능의 

두 가지로, 토크쇼 포맷을 진행자 전문성과 무대, 시청

자 참여방식, 소통구조, 내러티브 구조, 노출 소재의 6

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2.1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장르
토크쇼와 토크 버라이어티쇼 장르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토크 위주의 토크쇼 프로그램은 총 18편, 토크 외

에 게임이나 퀴즈 등 오락적 장치를 포함하는 토크 버

라이어티쇼 프로그램은 총 8편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는 2011년과 2013년에 방영된 토크쇼 장르가 각각 6편

이었으며, 2012년 2편, 2014년 4편이었다. 이에 비해 토

크 버라이어티쇼 장르는 2011년 5편으로 토크쇼 장르

와 엇비슷했으나 이후 2012년 1편, 2013년 2편으로 감

소하는 추세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장르의 영역 현황
2011 2012 2013 2014 전체

장르
토크쇼 6 2 6 4 18

(69.2)
토크 

버라이어티 
쇼 

5 1 2 - 8
(30.8)

전체 11 3 8 4 26
(100)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토크 버라이어티쇼 영역

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들인 <해피투게더>, <풀하우

스>, <맘마미아>(KBS), <세바퀴>, <놀러와>(MBC), 

<강심장>, <자기야>, <고쇼>(SBS)는 모두 지상파 방

송국에서 방영된 것이며, 이 가운데 4편이 종영되었다

는 점이다. 이는 2000년대 토크 버라이어티 쇼가 주류

를 이루던 지상파 TV 유행 경향(이금희, 2012)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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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토크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상파 TV와 달리 종합편성 및 케이블 TV는 제작이 

단순한 토크 위주의 토크쇼 장르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기능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의 기능을 분석하는 4가지 코딩 

유목은 단순 재미, 고민 상담 및 해결, 입장 이해, 인물

탐구였다. 분석 결과 단순 재미에 해당하는 토크쇼(<해

피투게더>, <라디오스타>, <세바퀴>, <놀러와>, <강

심장>, <고쇼>, <화신>, <혼자 사는 여자>, <여우

야>)가 9편, 입장 이해(<풀하우스>, <자기야>, <유자

식 상팔자>, <속풀이쇼 동치미>, <가족 삼국지>, <대

화가 필요해>, <맘마미아>, <시월드>)가 8편으로 가

장 많았다. 뒤를 이어 인물 탐구 5편(<승승장구>, <무

릎팍도사>, <힐링캠프>, <대찬 인생>, < 현장 토크쇼 

택시>), 고민 상담 및 해결 4편(<안녕하세요>, <마녀

사냥>, <김지윤의 달콤한 19>, <로맨스가 더 필요해>)

의 순서였다. 

표 4.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장르의 기능 현황
2011 2012 2013 2014 전체

기능

단순 재미 5 1 1 2 9
(34.6)

고민상담및해결 1 - 2 1 4
(15.4)

입장 이해 1 2 4 1 3
(30.8)

인물 탐구 4 - 1 - 5
(19.2)

전체 11 3 8 4 26
(100)

분석 기간 중 신설된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들을 보면 

특정 주제에 대한 입장 차이나 세대 간 또는 가족(모녀, 

고부 혹은 장서) 간 갈등 해소와 이해 증진을 도모하려

는 최근의 토크쇼 경향이 엿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종

합편성과 케이블 TV 토크쇼를 중심으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인의 자기노출을 고민 상담이라는 형태로 유도

하여 시청자와의 상호작용 증대를 꾀하는 토크쇼가 각

광받는 추세도 주목된다. 지상파 TV의 <안녕하세

요>(KBS), 종합편성 TV의 <마녀사냥>(JTBC), 케이

블 TV의 <김지윤의 달콤한19>(온스타일)와 <로맨스

가 더 필요해>(tvN)가 이에 속한다. 

2.3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무대
분석 결과 대부분의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는 스튜디

오에서 제작되었다. 많은 출연자와 진행자가 함께 참여

하다보니 토크에 집중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으로 보인

다. 다만 <힐링캠프>(SBS)와 <현장 토크쇼 택

시>(tvN)는 고정 세트 없이 야외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맘마미아>(KBS)와 <자기야>(SBS)는 스튜

디오와 야외 현장 촬영을 혼합한 형태이다.    

표 5. 자기노출성 토크쇼 무대
2011 2012 2013 2014 전체

무대

스튜디오 8 3 7 4 22
(84.6)

현장 2 - - - 2
(7.7)

스튜디오
+현장 1 - 1 - 2

(7.7)
전체 11 3 8 4 26

(100)

2.4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시청자 참여 방식
시청자 참여 방식과 관련한 코딩 유목은 프로그램 출

연(시청자가 토크쇼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경우), 프로

그램 직접 참여(시청자가 토크쇼 주제를 제공하지만 실

제 참여하지는 않고 사연으로 등장하는 경우), 프로그

램 간접 참여(시청자가 토크쇼 주제에 대한 의견을 피

력하는 설문조사나 기타 사전 조사에 응답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토크쇼의 한 코너가 꾸며지는 경우), 

방청객 참여(시청자가 방청객으로 참여하여 관람하는 

경우), 그리고 참여 없음의 5가지였다. 

분석 결과 전체 절반 가까이(46.2%)에서 시청자 참여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시청자의 직접 참

여(<마녀사냥>, <혼자 사는 여자>, <여우야>, <김지

윤의 달콤한 19>, <로맨스가 더필요해>)및 간접 참여

(<풀하우스>, <세바퀴>, <놀러와>, <화신>)는 모두 9

개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었다. 시청자가 방청객 자리에

서 토크쇼를 관람하는 형태를 취한 프로그램은 <승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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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구>, <고쇼.>, <속풀이쇼 동치미>의 세 개였으며, 

시청자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는 <안녕하세요>와 <대화가 필요해> 두 개였다. 

표 6.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시청자 참여 방식
2011 2012 2013 2014 전체

시청자
참여방식

프로그램출
연 1 - - 1 2

(7.7)
프로그램직
접참여 - - 2 3 5

(19.2)
프로그램간
접참여 2 - 2 - 4

(15.4)
방청객
참여 1 2 - - 3

(11.5)
없음 7 1 4 - 12

(46.2)
전체 11 3 8 4 26

(100)

2.5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소통 구조
진행자와 출연자 간 소통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유목은 다수의 진행자와 출연자 한 명 간, 다수의 진행

자와 출연자 여러 명 간, 다수의 진행자와 가족 간, 기타

의 네 개였다. 

분석 결과, 다수 진행자와 다수 출연자 간 형태가 15

편을 차지해 가장 흔했다. <해피투게더>, <풀하우스>, 

<안녕하세요>, <라디오스타>, <세바퀴>, <놀러와>, 

<강심장>, <자기야>, <고쇼>, <화신>, <속풀이쇼 동

치미>, <대화가 필요해>, <혼자 사는 여자>, <여우

야>, <로맨스가 더필요해>가 이에 속한다.

다수 진행자와 출연자 한 명 간 소통 구조를 지닌 토

크쇼는 6편(<승승장구>, <무릎팍도사>, <힐링캠프>, 

<마녀사냥>, <대찬 인생>, <현장 토크쇼 택시>)이었

으며 다수 진행자와 가족 간 소통 구조는 <유자식 상팔

자>, <가족 삼국지>, <시월드>, <맘마미아>의 4개 프

로그램에서 사용하였다. <김지윤의 달콤한 19>의 경

우, 출연자 없이 한 명의 진행자가 출연하는 구조여서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의 오락적인 자기노출성 토크쇼들은 

대체로 진행자와 출연자 숫자가 모두 많은 상황에서 이

뤄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이 함께 출연하는 소통 구조

가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자기노출성 토크쇼 소통 구조
2011 2012 2013 2014 전체

소
통
구
조

진행자多+출연자1 4 - 2 - 6
(23.1)

진행자多+출연자多 7 2 2 4 15
(57.7)

진행자多+가족 - 1 3 - 4
(15.4)

기타 - - 1 - 1
(3.8)

전체 11 3 8 4 26
(100)

2.6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내러티브 구조
토크쇼 내용 흐름과 관련해 사전에 구조화된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지, 리얼리티 프로그램처럼 어느 정도 구

성만 정해 놓고 자유롭게 프로그램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인지에 따라 구조화된 구성과 비구조화된 구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절반 이상(65.4%)의 자

기노출 위주 토크쇼에서 진행자가 출연자에게 발언권

을 부여하고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지 않게끔 방향

을 잡아감으로써 구조화된 내러티브를 확인시켜주었

다. 반면 <라디오스타>, <놀러와>, <강심장>, <무릎

팍도사>, <자기야>, <힐링캠프>, <고쇼>, <화신>, 

<현장 토크쇼 택시>의 경우 진행자와 출연자 간 이야

기 흐름 자체를 부각시킴으로써 비교적 비구조화된 형

태의 내러티브를 보여주었다. 

표 8.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내러티브구조
2011 2012 2013 2014 전체

내러티브
구조

구조화된 
구성 4 2 7 4 17

(65.4)
비구조화
된구성 7 1 1 - 9

(34.6)
전체 11 3 8 4 26

(100)

2.7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노출 소재
자기노출성 토크쇼에서 출연자들이 주로 자신을 드

러내는 노출 소재에 대해 분석하였다. 코딩 유목은 가

족 이야기, 힘든 이야기, 연애 이야기, 사적 비밀, 신변

잡기의 5개였다. 

분석 결과 노출 소재는 각 유목에서 비슷하게 나타났

다. 가족 이야기(<풀하우스>, <자기야>, <유자식 상팔

자>, <가족삼국지>, <시월드>, <맘마미아>)와 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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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이야기(<안녕하세요>, <승승장구>, <강심장>, 

<무릎팍도사>, <화신>, <현장 토크쇼 택시>), 신변잡

기 이야기(<해피투게더>, <라디오스타>, <세바퀴>, 

<놀러와>, <고쇼>, <대화가 필요해>)를 주로 다루는 

토크쇼가 각각 6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연애 이야기

를 다루는 토크쇼(<마녀사냥>, <혼자 사는 여자>, 

<여우야>, <로맨스가 더필요해>)가 5개로 많았으며, 

힘든 이야기는 3개 토크쇼(<힐링캠프>, <속풀이쇼 동

치미>, <대찬 인생>)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표 9.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노출 소재
2011 2012 2013 2014 전체

노출
소재

가족 1 1 4 - 6
(23.1)

힘든 
이야기  1 1 1 - 3

(11.5)
연애 - - 2 3 5

(19.2)
사적
비밀 5 - 1 - 6

(23.1)
신변
잡기 4 1 - 1 6

(23.1)
전체 11 3 8 4 26

(100)
 

앞서 장르의 기능을 살핀 결과를 놓고 함께 분석하면, 

가족 이야기를 소재로 삼는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들은 

주로 입장 차이를 이해하는 기능을, 힘든 이야기를 소

재로 삼는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는 인물탐구 기능을 보

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신변잡기로 채워지는 토

크쇼는 단순 재미의 기능을 보여주며, 그 주인공은 대

부분 연예인들이었다. 

한편 연애 이야기는 주로 고민 상담 기능을 하는 토

크쇼 소재로 사용되었는데, 이 경우 연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자기노출 역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밖에 사적 비밀 이야기는 비교적 다양한 프로

그램에서 두루 사용됨으로써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소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요약 및 결론  

2011년 종합편성 채널 등장과 함께 본격화된 국내 방

송가의 시청률 경쟁은 출연자들의 공개 고백을 이끌어

내는 오락 토크쇼 증가 현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토크쇼’라는 하나의 창문을 통해 이 시대 우리

나라 방송가 유행 흐름을 진단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 사회에서 유행하는 토크쇼는 그 시대 모습을 반영하

며,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소통 구조 또한 보여주고 있

다는 의미에서다. 이에 따라 종합편성 채널이 출범한 

2011년을 기점으로 2014년 현재까지 국내에서 방영 중

인 오락적인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 26편을 분석 대상으

로 삼아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를 도출

하게 되었다.

첫째,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는 종합편성 채널 등장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상 그 붐은 기존 

지상파 채널이 주도한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초기인 

2011년은 물론, 분석 기간을 통틀어 지상파 TV에서 방

영된 토크쇼 숫자가 가장 많았다. 다매채 다채널 시대 

방송가에서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가 경쟁력 있는 프로

그램 장르로 인식된 가운데 지상파 TV의 선점 전략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2012년 이후 종합편성 채널에서 대거 등장한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는 구조화된 내러티브를 지닌 단

순한 토크 위주 프로그램으로 100% 스튜디오에서 제작

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2000년대 이후 퀴즈나 게임 

등의 오락적 요소를 가미시킨 토크 버라이어티쇼가 주

류를 이루던 지상파 TV 유행 경향 또한 최근 다시 토

크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각 방송사가 새로

운 제작 방법을 시도하기보다 출연자 입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손쉬운 제작 방식을 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의  주된 소재는 가족 이

야기와 사적인 비밀 이야기, 신변잡기, 연애 이야기 등

이다. 소통 구조는 다수의 출연자와 다수의 진행자가 

참여하는 다 대 다 구조가 많은 가운데 2013년 이후부

터는 다수의 진행자와 가족 단위 출연자가 함께 참여하

는 구조, 혹은 일반인이 직간접적으로 고민 상담 주인

공으로 등장하여 자기노출을 시도하는 새로운 소통 구

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자기노출 주체가 출연자 개

인을 넘어 가족 단위 또는 일반 시청자로 확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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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국내 오락 토크쇼의 새로운 흐

름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아래 [표 10]은 이상의 연구 결

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10. 주요 연구 결과 
주요 연구 결과 정리 

연구문제1
(현황 분석)

·증가 추세 확인
·지상파의 유행 선도 경향 뚜렷함

연구문제2
(소통 형태 및 구조 

분석)

·장르: 버라이어티쇼 유행 퇴조. 단순 토크쇼로 
회귀 중.

·기능: 단순 재미 추구 혹은 출연자 간 상호 이
해 도모 위주 

·무대: 스튜디오 녹화 중심 
·시청자참여방식:‘참여 없음’ 형태가 다수이
나, 시청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방식이 새
롭게 부상 중.

·소통구조: 다 대 다 구조가 대부분인 가운데 가
족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 구조가 늘고 있음. 

·내러티브구조: 구조화된 내러티브 위주
·노출소재: 가족 이야기, 사적인 비밀 이야기, 
신변잡기, 연애 이야기 등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주목하고 우려하게 되는 것은 

TV라는 공공 영역의 개인 영역화이다. 토크쇼 사회자

와 출연자가 나누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적인 화제이

지만 미디어라는 공공 영역에서 수행되는 것이기에 사

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묘하게 결합된다는 특징을 지닌

다[47]. 출연자들의 자기노출을 위주로 다루는 토크쇼

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마저 오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예컨대 중요한 사회적 논제 대신 연예인의 사

사로운 가족사나 비밀, 연애사 등이 중요한 뉴스로 인

식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최근에는 공적 영역과 사

적 영역의 중첩 문제가 SNS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추세

이다[16]. 하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국민이 보편

적으로 즐기는 매체인 TV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토

크쇼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토크쇼가 이끌어내는 친밀감은 ‘모방된 친밀감’

에 불과하다[41]는 점도 경계할 부분이다. 토크쇼는 출

연자가 실제적인 대화를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논

픽션이지만 그것이 의도적인 연출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픽션적인 부분을 지닌다. 따라서 토크쇼 출연자

의 고백은 자신의 실수나 과오를 털어놓으며 용서를 구

한다기보다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2], 안전한 장치가 마련된 공간에서 자신의 상품성에 

지장이 가지 않을 만큼의 정보만 고백하는 일종의 의례

[15]일 수 있다.  

한편 자기노출 위주로 진행되는 토크쇼에서 유명 인

사가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TV의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 - 독일어로 불운

을 뜻하는 ‘schaden’과 기쁨을 뜻하는 ‘freude’를 조합한 

개념)‘ 활용 장치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바

라볼 필요가 있다. ’샤덴프로이데‘는 대중의 모순된 태

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토크쇼 출연자가 시청자의 고백

을 대신해준 것과 같은 느낌[36]을 주어 시청자에게 묘

한 안도감을 안겨줄 수 있다[28]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방적 고백은 시청자들의 근본적인 욕망을 치

유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며, 단지 출연자 이미지를 개선

함으로써 산업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5]. 방송 산업 현장에서의 자

기노출 위주 토크쇼가 지닌 전략적 측면을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토크쇼 출연자 개인의 차원을 넘어 가족 

단위로, 그리고 과거 구경꾼 차원에 머물러 있던 일반 

시청자에게까지 자기노출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새롭

게 각광받기 시작한 최근의 경향을 주목하게 된다. 굳

이 대중적 인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연예인의 가족, 그

리고 평범한 일반 시민마저 경쟁적으로 자기노출에 나

서고 있는 이 시대 사회적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

요가 있다. 또한 그것이 과연 자발적인 자기노출의 결

과인지, 혹은 토크쇼의 새로운 장르 분화 흐름에서 강

요된 현실인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는 자기노출 위주 토크쇼의 전반적 현황과 소통 형태 

및 구조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이와 관련한 확장된 논의를 시

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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